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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는 속담도 있듯이 돈은 어떻게 쓰느

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했던 화가가 고야다.

그가 18세기부터 19세기 스페인 격동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경제관념이었다. 고야는 돈만이 화가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해 평상시에

도 재정 관리에 힘을 쏟았다. 고야는 축적된 재산을 이용해 온갖 정치적 격변

들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고야가 평생 궁정화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정 수입 때문이었다. 궁정화가(당시 궁정화가는 월급이 있었다)가 되면 기

본적인 생활비는 물론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초상화 주문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부를 축적하기에 아주 쉬웠다.

고야가 왕족을 그린 대표적인 초상화가 작품이 <카를 4세의 가족>이다. 이 

초상화는 고야가 남긴 500여점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수작으로 꼽히고 있다.

화면 중앙 왼쪽은 왕비 마리아 루이스 중심으로, 오른쪽은 카를 4세를 중

심을 배치해 전체적으로 균형을 주었으며 인물들을 양쪽 끝에 몰아 가운데를 

중심을 돌아가는 느낌을 준다. 공식초상화에 맞게 등장인물들은 왕과 왕비에

게 수여받은 훈장을 착용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큰 그림에는 고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늘진 부분에 그려 넣음으로서 빛을 받고 서 있는 인물들과 구별되게 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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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4세의 가족>-1880~1881년, 캔버스에 유채, 280*336,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야가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의식해

서다.

금실과 은실로 장식한 비단과 다양한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여자들과 화려

한 제복을 입고 있는 남자들이 늘어서 있는 것은 그들의 보이는 현실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인물들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현실 정치적 불안을 상

징한다.

고야가 화면 중앙에 왕비를 배치한 것은 왕비는 무능한 왕을 대신해 애인

이었던 재상 고도이와 더불어 국정을 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고도이를 위해

서 의도적으로 왕비 사이에 자리를 비워 둔 것이다.

귀금속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왕비의 옷차림은 당시 왕비의 행실과 

함께 웃음거리였다. 이 작품에서 왕비의 경박함을 보석으로 나타냈다. 전체적

으로 화려하지만 인물들은 생동감이 없이 표현된 인물들은 왕족의 우아함이

나 귀족적인 분위보다는 거만함과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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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마하>-1796~1798년, 캔버스에 유채, 97*190,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황실의 신망이 두터웠던 고야가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은 그의 유일한 

누드화 <벌거벗은 마하> 때문이었다. 외설 시비를 일어났던 이 작품은 <옷을 

입은 마하>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작품의 모델은 동일한 인물이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벌거벗은 여인이 녹색조의 터어키 풍의 긴 소파에 대담한 

포즈로 누워 있다. 마하의 등을 받치고 있는 레이스로 장식한 비단 쿠션과 그 

당시 상류층에서 침대 대용으로 쓰고 있는 소파는 이 작품의 모델이 상류층임

을 암시한다. 두 팔을 머리 뒤로 받치고 시선을 관람객에게 두고 있는 마하는 

벌거벗은 수치심보다는 당당하다. 고야는 모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배경 

설명을 배제시켰다. 이 작품이 알려지게 된 것은 고도이 재상의 소장품 목록

에서부터였다. 고도이는 이 작품을 자신의 비밀 전시실에서만 전시를 했지만 

너무나 도발적이라고 느낀 사람들이 소문을 퍼트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다. 또 세력가의 부인과 미천한 신분의 화가와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

랑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당기기 충분했다.

결국 이 작품 때문에 고야는 1815년 외설죄로 종교재판까지 받는다. 고야는 모

델에 대해 함구했지만 스페인 정부의 제지를 받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못했다.

프란시스코 데 고야<1746〜1828>는 초창기에 스페인의 희망을 담기 위해 

밝고 경쾌한 그림을 그렸다면 후기에는 온갖 사회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다룬 

어두운 그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야는 말년에 심하게 앓아 청각을 상실하지만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침략하자 그는 10여 년 간 나폴레옹 침략에 대항하는 스페인 투쟁을 그림으

로 남겼다. 고야는 억압받는 인간성의 저항의 외침을 붓을 매개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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